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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상태 더코스코리아 대표에겐 9살, 6

살, 3살짜리 녀  있다. 아 들은 두 

태 나  태열과 아토피를 앓았다. 

빨 게 오른 아 들 얼굴과 몸을 볼 

때 다 안쓰러운 음으  보습제를 

줬 만 큰 효과는 다. 느 날 아

들  르는 보습제 분을 살펴봤다. 

호르몬을 교란 키는 것으  알 진 디

메치콘, 방 제 분 등  다량 들  

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. 아 들은 션

나 크 을 르다  입으  져 기

 했다. 오 대표는 아 들  먹  안

할  있는 분으  품을 만들 

는 을까 를 고민했다. 품 제

전문 사에 다니던 오 대표는 북0부화년

터 본 으  을 했다. 리고 

난해 먹  안 할  있는 원료 만 

된 유아 전용 보습 품 아토몽

드를 내놨다.

○ 먹어도 안심인 로션
아토몽드의  큰 징은  품의

(심테A)의  무  험을 

통과했다는 다. 먹  무해한 

품 는 것. 오 대표는 아 들은 

품을 얼굴에 르면 혀를 내밀  빨아먹

기 때문에 입에 들  안 할  있

 한다 고 말했다.

오 대표는 아토몽드를 만들기 위해 

 비 리 환 단체 텍W십  린 등

으  분류한 품 원료만 사용했다. 

텍W십 등 은 안전을 나 내는 린(0~북

등 ), 보통을 나 내는 옐 (3~7등 ), 

위험 을 나 내는 레드(8~부0등 )  나

뉜다. 방 제나 에탄 , 실리콘 오일 등 

일반 품에 흔히 들 는 원료  사

용  않았다. 런 유  음에는 잘 

 않 나 얼굴  게 들뜨는 

현상  생했다. 오 대표는 문제

를 해결 기 위해  번의 실험을 통해 

원료의 합한 합 비율을 아냈다 며 

3년간  나와 녀들의 피 에 

보며 선했다 고 설명했다.

한  3년 만에 누  매출은  북0

원을 기 했다. 오 대표는 유아 

에선 안전 는 키워드  날  갈

 중요해질 것 며 3년 내 연매출 

부00 원을 표  고 있다 고 말했다.

○ 영유아 종합몰 만들 것
해외  으  공략 중 다. 현

재 아토몽드를 태  호주  등에 출

고 있다. 오 대표는 에 전 와 계

을 체결해 베 남 중  러 아 일본 

 진 고 있다 며 출  아  

많  않 만 현  비 들의 반응  좋

다 고 전했다.

현재는 유아 전용 보습 품 사

만 고 있 만 오 대표는 유아 종

합몰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. 는 유

아 품 아토몽드를 앞세워 유아 전

용 품, 난감, , 의류 등 유아와 

관련된 제품 면 뭐든 살  있는 종합

몰을 내는 게 표 고 설명했다. 첫 

품은 유아용 세먼  스크인 세

세 스크 다. 품의 품안전 에서 

세먼  전용 스크  인증 아 판매 

중 다. 내년엔 동결건  과일을 제

해 판매할 예정 다. 

는 과일을 화0   얼리면 비

민 등 양 를 보존 키면서  방 제

 첨 되  않은 유아용 간 을 만들  

있다 며 유아 제품을 사 는 비

들   먼  떠 릴  있는 쇼핑몰  

더코스코리아  될  있  사 을 

할 것 고 강 했다. 

 심성미  기자  smshim@hankyung.com 

아토피 앓는 애들 보고 개발

일반화장품에 넣는 원료 

수십 번 실험 … 배합비율 아

 3년만에 누적매출 20

영유아 종합쇼핑몰 개설 목표

‘에이스 헤리츠 슬립센터’체험해보니

푹신하면서도 허리 잘 받쳐줘
얼  전 매 리스 잘 고르는 법 란 기사

를 썼다. 기서 런 언을 했다. 원 눈

치 보느  부~북분 누워본 느낌으  고르  

말고 최  30분 상은 누워보 .   기사

에  댓글  렸다. 디 서 30분  

누워보고 매 리스를 사냐 는 것 다. 

래서  다녀오기  했다. 에 스침대

의 최고  매 리스에서 북 간 고 일

날  있는 에 스 헤리츠 슬 센터 다.

에 스 헤리츠  홈페 를 통해 예

고 북6일 서울 산대   에 스 비뉴  

부0층에 있는  에 스 헤리츠 슬 센터를 

았다. 상담 원에게 원 는 매 리스

의 (단단한 정 ), 면 고민 등을 

기했다. 원은 헤리츠 세  델 중 

중간 인 다 아몬드 플러스를 천

고, 방으  안내했다. 부화00만원대  최

고  매 리스다.

 킹사 즈 매 리스에 얀 스 불, 

에 스침대의 고  브랜드 리오의 

대와 협 , 잘 때 입을  있는 운, 슬

리퍼, 블루투스 스피커  비돼 있 다.  

 캐 일 차를 한 잔 고 침대에 누

웠다. 헤리츠 다 아몬드 플러스는 스프

링 매 리스 만 스프링 위에 북0㎝  넘

는 내 재  들  있다. 원단에는 최고  

코 에 쓰 는 뉴질랜드산 메리노울을 

용했다. 메리노울은 양  중에서  

울엔 뜻 게, 여름엔 원 게 온 를 

유 해 준다.  메리노울 밑에는 통기  

좋은 오폼과 워터젤폼, 습 절 기

능  있는 말털 등  촘촘 게 쌓여 있다. 

천연 양  북북.7㎏ 나 넣 다. 킹사 즈 

기준 양 8.화 리 분량 다. 

내 재를 충분히 사용해서인  스프

링 매 리스 유의 한 감  

다. 스프링 매 리스의 또 다른 단 인 삐

대는 느낌  다. 몸의 압 을 분산

키기에 충분히 푹신 면서  몸  푹 

꺼질 정 는 아니 다. 내 재 밑에 깔  

있는 스프링은 허리와 덩 , 종아리를 

당 게 쳐줬다. 일 러 뒤 여봤다. 

너무 , 너무 물렁  않아 

몸을 움 기 쉬웠다. 느   들

다. 원의 노크 리에 을 깨보니 부

간  났다. 전날 신 술  인한 잔여 

취  싹 풀리는 느낌 다. 아쉬움을 뒤

 고 매 을 나 다. 에 스침대뿐 아

니다. 많은 침대 사  체험 매 을 운

고 있다. 물론 일반 매 에서  30분 누

워 있는 것은 비 의 정당한 권리 기

 다. 심성미  기자  smshim@hankyung.com 

더코스코리아 
설립  2015년 3월
위치  부산 사상구 괘법동
제품  영유아용 보습 화장품 '아토몽드'
특징  미 FDA 경구독성 시험 통과

오상태 더코스코리아 대표가  영유아용 보습 화장품 아토몽드를 소 하고 있다.  더코스코리아 제공

더코스코리아‘아토몽드’

먹어도 안전한 영유아 보습제 … 美FDA 시험 통과

웰크론, 신입·경력사원 채용

내달 23일까지 온라인 접수

웰크론 룹은 다음  북3일까  북0부9년 

웰크론 룹 신입사원 및 사원 공  

용을 한다. 

집 문은 △방산기 ·관리 △M도

생산·품질관리 △건  공사·공무 △플

랜  상세설계 △플랜  기본설계 △플

랜  전기계 설계 △플랜  생산관리 

등 다. 건  설계 문은 사원을 

는다. 선 된 인원은 내년 북월 터 

공  6기  주요 계열사인 웰크론, 웰크

론강원, 웰크론한 에서 근무할 예정

다.

원 서류는 웰크론 룹 용홈페

를 비롯한 사람인, 코리아 등 용

사 에서 온 인으  한다. 서류 

원 과 근무 는 원 문별  다

르 만 무 관련 증 , 퓨

터활용능  우 , 능  우 는 

공통으  우대한다.

  김기만  기자  mgk@hankyung.com 

130만명이 본 KCC ‘원더랜드’ 유튜브 광고

건 재 체 K독독는 난  디 털 기

광고 원더랜드 법인 편을 공 했다.  

동 상은 최근 유튜브   부30만 건

을 넘 다. 화분 분량인  광고는 원더랜

드 는 판  세계에서 벌 는 일을 

다큐멘터리 형 으  다뤘다.

스토리는 글 벌 진출을 던 

K독독  우연히 다른 차원의 문을 열  

견한 원더랜드에 법인을 설 면서 

된다. 오크, 법사, 엘프 등 다양한 종

과 현  파견된 K독독 원 간 벌

는 기를 담고 있다. 순간 동에 필요

한 유니콘의 피 대신 K독독 친환  페인

를 사용 고 용의 불을 기 위해 불에 

 않는 단열재를 활용한다. 땅 에 사

는 렘들을 환 는 과정에 K독독 실리

콘  나온다. 유리 유  된 과 방 는 

강한 위 을 낸다. 원더랜드에서  

두 움의 대상인 왕 차 홈 인

리 를 아 인 리  상담을 한다.

K독독는  광고를 유튜브, 페 스  

등에 노출했다고 설명했다. 기 을 알리

고, 도북도(기  간 래) 위주의 한 

를 벗 나 다 내 한 기 문 를 

보여주기 위해 기 했다. 댓글 중  광

고 결재를 떻게 았는  르겠다, 북

탄  꼭 만들   등  눈길을 끌

다. K독독 관계 는 앞으  다양한 디

털 매체를 활용해 재 있고 호감 는 

기 는 를 알리는 콘텐츠를 

제 할 것 고 말했다.

  김진수  기자  true@hankyung.com 

뉴스카페

“용기 손잡이로 펌프질하면 진공상태 … 아마존서도 팔려”

 리용품 체 쓰리스 의 기 대표

는 스 인리스 용기 체들  과열 쟁

으  을 의 내  못 는 에 제

품을 판매 는 것을 켜봤다. 는 아

디 를 결합 면 다른 제품과 차별 해 

률을 일  있을 것으  생 했다. 

연  끝에 난 8월 진공용기 펌앤 (사
진)을 내놨다. 손 에 펌프를 단 밀폐

용기다. 음 을 담고 뚜껑을 은 뒤 손

 3~확 간 펌프질 면 내 에 남아 

있는 공기  으  빠져나와 진공 상태

 된다. 밀폐용기보다 음 의 신선

를 더 오래 유 할  있다.

 제품은 상품 을 인정 아 

 아 존에서  팔리고 있다. 

 대표는 출  한  전인 7

월  스베 스에서 

열린 비재 전 에 출

품해   80여 명과 상담했다

며 음  상  않는다는 것에 관

 았다 고 말했다. 내에서는 인터

파크 등 오픈 켓에서 판매 중 다.

 대표는 북0부부년 워킹쿡 란 아 디

 제품을 내 기  했다. 재난 생  또

는 등산갈 때 전기나 스  물과 열

만으  취사할  있는 스 인리스 반

합 제품 다. 열 을 뜯  물을 한  

은 다음 음 을 넣으면 끓 오른다. 최

대  9확  안팎까   부확분 면 

면을 끓일  있다. 화0분 면 밥  짓는

다. 증기 출  는 게 징 다. 반

합의 증기 출 를 물통과 호스

 연결했다. 출 증기는 통 안의 

스 인리스 파 프  전 돼 물을 

데운다.   대표는 방에 넣은 상

태  걸 면서  리할  

있다 고 했다.    제품의 디 인

을 선한 슬 형 워킹쿡  선보 다. 

진  은 일본을 비롯해 대만 러 아 등

과  제품의 출을 협의 중 다.

 대표는 진 등 재난 생  누

나 뜻한 밥 한 끼 먹을  있게 는 

생 에서 워킹쿡을 했다 고 말했다. 

는 남   않는 아 디  제품으  

사 에 기여 고 싶다 며 진공 용기는 

음 물 쓰레기를 줄 는 데, 워킹쿡은 재

난  운 들을 돕는 데 기여할 것

고 강 했다. 

 인천=전설리  기자 sljun@hankyung.com 

박창기 쓰리스타 대표

박창기 대표

26일 서울 도산대로에 있는 에이스 헤리츠 슬립센터 에서 고 이 직원 안내로 고급 매트리스 브랜
드 헤리츠를 체험해보고 있다.  에이스침대 제공


